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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상황이 가져오는 인류의 정보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생애교육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또한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고 예견된 동향을 바탕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도서관 서비스에 제안도 포함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화와 팬데믹이라는 현재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두 현상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시대 데이터 리터러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IFLA에서 

제시한 동향 20가지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처한 환경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의 

구현과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human information behavior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situa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social context of data literacy 

as lifelong education.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changed environment 

and propose library services in the post-pandemic era based on predicted trends. In order to 

do this, two phenomena that are currently striking our society, datafication and the pandemic, 

were reviewed in general, and studies related to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were examined. Based on this, the social meaning of data literacy in the pandemic 

era was reconfirmed and the environmental changes faced by libraries were examined based 

on 20 trends suggested by IFLA.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was concluded by suggesting 

the implementation of data literacy and the direction of libr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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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

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

화를 가져왔다.

발생 초기인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등이 실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서 각각의 도서관 현장은 지방자체단체별 결정

이나 정책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도서관의 운

영에 혼선을 빚었고 물리적 공간의 운영(휴관, 

전시, 공간 공유 등등) 뿐 아니라 제공되는 도

서관 서비스(대출, 반납,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등)에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1) 

도서관은 사회적 공익 기관으로서 인류 문화 

유산의 전승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도서관

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유지해왔던 각

종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거나, 기존 정보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팬

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내게 했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적

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갈수록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휴관하고 디지털 정보 

서비스만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응하면

서 도서관 운영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렇듯 팬

데믹 으로 인한 우리 일상은 도서관 운영 전반

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팬데믹 상황 자체로만 보았을 때 이러한 상

황은 도서관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도서관 운

영에 직면하는 많은 재난 상황이 있어왔고, 지

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도서관이 당면할 

수 있는 재난상황 중 하나라는 인식 속에 많은 

현장도서관은 대응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

다. 그러나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 이러

한 팬데믹 상황은 앞서 경험한 적 없는, 유사한 

경험조차 찾을 수 없는 재난 상황이었기에 그 

대응과, 이후 복구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즉,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

은 여타 우리가 기존에 경험한 재난 상황과는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

게 익숙한 다른 재난 상황(대표적인 사례는 각

종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의 경우는 재난상황

의 기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고 재난 피해 후 

복구에 전념하여 이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 신

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재난상황의 지

속 기간이 수 년(현재 우리는 2년 이상을 겪고 

있다)이 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인간의 행

동 양식, 상호작용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

게 된다. 당연히 이로 인해 도서관 정보 서비스

의 변화가 야기되는 것은 물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간단히 우리가 겪은 변화는 비대면 상

호작용의 급증에 대한 경험이 첫 번째 변화일 

것이다. 대면 상호작용이기만 했던 서비스들이 

비대면 상호작용으로 전환 되거나, 또는 대면 

상호작용을 대면 상호작용과 비대면 상호작용

이 병행되게 하는 등 상호작용의 방식이 변화

 1)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사서들 세미나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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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감염병의 원인인 

“contact”를 차단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un-tact”2) 사회

라는 화두도 한동안의 화제이기도 했다(배영

임, 신혜리, 2020). 이렇듯 코로나 펜데믹 재난 

상황의 경우 다른 재난 상황과는 그 양상이 다

르고 이에 따라 이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복구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은 코로나 팬데믹 상

황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가 처하게 되는 환경

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환경적 맥락이

라 함은 개인적으로는 변화하는 상호작용 방식

에 대응하는 이용자 정보행동의 변화가 될 수

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용자가 정보를 접하

게 하는 정보기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 문

화 기반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식적 변화

가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인류의 상호작

용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의 정보 서비스를 고민하는 도서관은 이용자의 

사회․환경적 맥락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대중의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애

쓰는 집단으로서 도서관은 이러한 사회․환경

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시에 적합

한 이용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리터러

시를 이용자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이며 생애교

육의 필수항목으로 규정했을 때(이정미, 2019), 

데이터 리터러시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이후 

이용자가 변화된 사회를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

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용자 

교육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리터러

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더

라도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정보 기

술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거나 데이터를 읽

어내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것이라거나 하는 

초기적 시각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리

터러시의 개념에 포함된 사회적 의미를 데이터

화 현상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포스트 팬

데믹 시대의 데이터 리터러시와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사회적 시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자 한다. 또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도서관의 서

비스 구현을 위해 IFLA가 제기한 20가지 동향

을 살펴본 후 이후 도서관의 정책적/실행적 서

비스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 인류의 정보행동 변

화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이해하고 이용자 생애교육의 필수 항목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

후 도서관이 직면할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해 

검토한 후 사회․환경적 맥락에서의 데이터 리

터러시 구현과 이를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 방향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팬데믹 상황에서 데이터 리터

러시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최근에는 “on-tact”라는 용어와 현상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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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도서관이 

직면할 사회․환경적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데이터 리

터러시 구현과 도서관 서비스 방향은 어떻

게 제안되어야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데이터화와 팬데믹

데이터화(datafication)라는 용어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데이터로 인해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된다. 이는 현

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데이

터로 인해,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데이

터화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데이터 관련 현상을 설명하고

자 했다. 

데이터화라는 용어는 초기에 획득 가능한 모

든 것들을 가지고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한 데이

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했다(Mayer- 

Schönberger & Cukier, 2013). 이들은 데이터

화를 인간을 기록하는 것까지 이루어내는 현상

이라 일컬으며 인간의 디지털 상호작용까지를 

수집, 분석하고 기록으로 만들어 활용가능하게 

하는 양상이 정착된 사회를 데이터화 사회라 주

장했다(Cukier & Mayer-Schönberger, 2013). 

이와 같은 정의는 아직까지도 유효하지만 이

후 데이터화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보다 거시

적인 사회적 분석이 더해지면서 데이터화를 이

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Lycett(2013)는 일찍이 데이터 분석이 가치

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몇 가지 과제 및 기회

가 무엇일지 언급하고 데이터가 가치를 제공하

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였다(Lycett, 

2013). 그는 이 연구에서 데이터화에 관한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무엇

보다도 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화라는 것은 결

국 정보 기술 기반의 의미 형성(sense-making) 

과정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화라고 

하는 현상은 인간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게 만들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필수적으로 

발전된 정보기술의 기반 위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화라는 것은 결국 발전된 

정보기술로 수집․가공한 데이터를 통해 인간

행동을 분석해 인간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의미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의 정보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발전된 정보기술의 바탕이 된 

데이터가 활용된다는 측면과 대중적인 정보행

동이론 중 하나인 Dervin의 Sense-Making 이

론과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Van Dijck(2014)은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

으로서 “life mining”과 데이터화에 대해 언급

하면서 사람들의 일상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mining 되고 이것이 계량적 데이

터의 형태로 수집될 수 있음을 데이터화 현상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 연구는 더불어 맹목적인 데

이터 추종을 초래하는 데이터주의(dataism), 데

이터감시능력(dataveillance)과 같은 이슈에 대

해서도 경계의 눈길을 멈추지 말 것을 주장했다

(Van Dijc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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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들은 데이터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

적 문제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데이터화를 단순

히 수치, 계량한다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간행

동까지 수치, 계량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측

면을 강조함으로써 데이터화를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들이다.

Sadowski(2019)는 데이터가 점점 더 현대 

자본주의 체계 안에 필수적으로 자리 하게 되

면서 산업 내 인프라, 재정, 기술 등 모든 것들

에 있어 데이터가 자본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

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본으로서의 데이터”를 

강조하는 연구를 발표했다(Sadowski, 2019). 

이 연구에서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대해 서술하고 데이터 자본으로부터 가치를 추

출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복수의 어떤 집합으로

서 이해한다는 것이고 또한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면서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

했다. 또한 세상에서 추출된 가치 있는 데이터

의 대부분은 인간 행동 데이터임을 확실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데이터가 현대 사회 안

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데이터 자본에 대

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을 언급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것은 데이터화

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 수치화하여 계산하는 

정보 생성에 대해서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디지털 정보가 양적인 가치, 대

다수의 경우 경제적 가치로만 간주되는 최근 현

상을 돌아보게 한 것으로 데이터화는 인간의 행

동 양식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에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됨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디지털 데이터는 자본으로서 경제적 이

익을 거두기 위해 인간의 행동 데이터를 활용

되고 있고, 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의 효율

성 또한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Mejias와 Couldry(2019)는 데이터화를 데이터

를 수치화, 계량화 하는 과정과 이 데이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과

정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Mejias & 

Couldry, 2019). 데이터화라는 용어를 활용하

여 지금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던 작업, 즉 인간 

관련 요소들을 정량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데이터화와 이로 인해 확산되는 사회

적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접근 방식들은 결국 권력과 지식

의 교차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라 주장

하고 있다. 

Mejias와 Couldry의 주장과 같이 다양한 주

제 분야에서 데이터화와 해당 주제 분야의 관

계, 발생 가능한 문제 또는 현실 대응을 위한 

모델 제안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재정, 미디어, 도시 행정, 교육, 형사 사법 주제 

등 데이터화에 주시하고 있는 주제 분야들은 

다양하다.

Larvorgna와 Ugwudike(2021)는 형사 사법 

관련 주제에서 데이터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실험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에

서 이들은 데이터화가 정보기술기반의 범죄 예

방과 통제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여

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 가능

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기반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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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은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음도 강

조하고 있다(Larvorgna & Ugwudike, 2021).

Wagner(2021)는 도시 행정과 데이터화를 

연결해 해석한 흥미로운 논문을 통해 도시화와 

도시의 금융화가 가지는 상호관계를 설명하면

서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과 적용이나 데이터화

로 인해 현대 도시화 관련 해석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Wagner, 2021). 이 연

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데이터화 과정이 

결국은 금융화와 도시화 과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풀어서 서술하고 있는데 결국 한 사회

의 데이터화는 금융화와 도시화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하고 데이터화 과정을 도시화와 연결

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도시 행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데이

터화 과정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에 깊숙이 자리 잡

고 있음을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Kennedy와 그의 동료들은 “불평등”이라는 

하나의 관점에 초점을 두어 데이터화를 연구했

다. 이 연구의 시발점은 많은 중요한 데이터 연

구들이 데이터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

는데 있었다(Kennedy et al., 2021). 이 논문은 

BBC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고

자 했다. 연구결과로 데이터화와 불평등에 대

한 다섯 가지의 결론을 제시했다. 이 중 중요한 

결론은 사회적 불평등의 경험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상관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주장하였다. 사회적 

불평등이 데이터 관련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이 결국 데이터화 경험을 형성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또

한 이렇듯 사회적 불평등은 다른 데이터 관련 

인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연구

결과로 확인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디지털에 의존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로 정

착되었다. 정보의 소비와 유통에 관련된 많은 

특성에 상당한 변화가 만들어졌고, 정보의 해

석, 공유 및 활용 방식은 정보 기술 발달에 힘입

어 빠른 속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 

지금, 더욱 더 디지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

는 사회로 정착했다. 

현대사회의 데이터화는 이용자 정보 행동을 

볼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있어 인

간행동이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인 것 

만은 아님을 데이터로 볼 수 있게 했다. 인간 

행동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통해 많은 의사결

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화 현상이 보여주는 대표적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화는 시민 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거버넌스 및 지식과 권력 등등, 다양

한 주제 분야에서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있다. 

데이터화가 우리 사회에 끼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개

인 및 사회 수준 모두에서 긍정적이며 건설적

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해

결책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방안이 이용자 리

터러시 교육의 강화 입장이다. 이는 데이터화

와 같이 현대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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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자체의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생애 적응 기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

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COVID19가 굉장한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됨으로써 전 세계의 무

역과 이동, 정책, 인간의 상호작용, 한 사회의 

사회화 방식까지 상당한 속도로 변화했다. 팬

데믹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지금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Zhang과 그의 동료들이 홍콩을 대상으로 살

펴본 팬데믹 기간 인간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

구(Zhang et al., 2021)는 팬데믹으로 인해 인

간의 접촉 가능 상호작용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지역간 이동금지, 거리

두기 정책 등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

책의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 연구는 홍콩의 대

중교통 데이터와 전화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9년 데이터와 이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

로써 팬데믹으로 인한 인간 행동의 변화를 제

시했으며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대면 상호작

용의 급격한 감소를 볼 수 있었다. 

Soroya와 그의 동료들이 진행한 실험적 연

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건강 이슈에 대한 정보 추구, 정보 과부하, 정보 

불안, 정보 회피라는 네 가지 정보 행동 각각을 

살펴보고 있다(Soroya et al., 2021). 연구에 포

함된 대상이 국지적이고 그 숫자도 방대한 것

이 아니기에 그 결과가 일반적인 결론이라 확

신할 수 없겠으나 그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텔레비전, 라디오를 포함한 대중매체와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 같은 전통적인 정보 

출처를 통한 정보추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정보 추구도 정부와 같은 신뢰성 

있는 웹사이트나 WHO와 같은 공신력있는 기

관이나 신문의 웹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정보에 대한 신뢰는 낮아 코로나 바이

러스 관련 정보 탐색에서 이 유형들의 정보를 

선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탐색을 위한 소

셜 미디어에의 노출이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정

보 과부하와 정보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추구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참가자의 경우 

정보 과부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보 과부하

로 인해 정보 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

으며 정보 불안이 나타난 참가자의 경우 코로

나 바이러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과부하, 정보 회피

에 관련된 고전적인 연구 결론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Soroya et al., 2021). 

Liu와 그의 동료들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활발한 정보 행동을 보이는 Z 세대의 정보 행

동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의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 기간 동안 영국

의 Z세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Liu et al., 

2021). 이 연구의 결과도 앞선 Soroya와 그의 

동료들 연구와 유사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과부하는 사용자의 심리

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보 과부하

가 인지되면 이용자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피

로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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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에 따르면, 다른 주제는 확실하지 않으나 적

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제의 정보 탐색에 

있어 소셜 미디어의 사용, 정보 과부하, 정보 회

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Leitner(Leitner, 2021)는 팬데믹과 관련된 

새로운 행동, 사회 및 경제적 역학에 대한 간단

한 문제 제기가 담겨있는 보고서를 통해 학자

들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보고서는 인간

의 두려움에 따른 지연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이 지연효과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접근

성과 적응하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

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팬데믹은 

인포데믹(정보 전염병)을 동반하며 인간의 행

동에 복잡한 역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밀하게 설계된 정책 결정의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한다(Leitner, 20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한 일

상의 변화는 그것이 순간적이든 장기적이든 인

간 정보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상호작용의 감소는 수치적으로도 확

연히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인간의 상호작용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대면 상호작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비대면 상호작용으로의 이동으로 일상이 지속

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호작용 자체의 감소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로 이해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2 팬데믹 시대 도서관 정보서비스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제기한 것처럼 팬

데믹 상황 자체는 도서관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 중 하나로 이해가능하다. 현재 각개 

현장 도서관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대응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

어나 운영 방식을 달리해 다양한 이용자 요구

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도

서관 서비스는 다른 재난 대응을 위한 서비스

와 다르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

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

스 방향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

여진다.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재난상황의 경우 발생

하면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거쳐 위기발생이

전 수준의 서비스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거

쳐 이전과 달라진 내․외부 환경을 적용한 변

화 모색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경재, 정다희, 2021). 

이러한 재난 대응 매뉴얼은 여타 다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적절하다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재난으로서의 팬

데믹 상황을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있어

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팬데믹은 그 재난 상황의 영향력 하에 있

는 지속기간이 길고 실제로 그 영향 아래 인류

의 행동방식 변화가 초래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로 다른 변화를 야기할 것이기 때

문에 다른 재난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초래되

는 변화에 대한 분석과 변화의 지속성 등, 팬데

믹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더욱 신

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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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상황이라는 우리가 처음 겪은 재난 상황

에 적응하고 이를 또 하나의 기회로 도서관 정

보 서비스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는 여타 다른 재난 상황보다 지금의 팬

데믹 재난 상황이 주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고착

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도서관계는 팬데믹이라는 재난

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서관계 전

반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러한 노력은 앞서 제기한 장기적이며 고착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활용하여 진일

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류영호(2020)는 2회에 걸친 국회도서관 특

집 칼럼 기고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에 대처하

는 미국도서관의 대응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저하될 수 있는 학업 

지원을 위한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한다거

나 온라인 오디오 자료를 소개하는 등, 도서관 

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용자 정보 결핍

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

다(류영호, 2020a).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온라인 콘텐츠 플

랫폼 무료 이용 서비스 등을 소개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새로운 세상의 시

작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의 

서비스들은 뉴 노멀(New Normal)3)을 준비하

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류영호, 2020b)

김성원(2020)은 감염병 단계별 대응을 소개

하고 있는 IFLA(국제도서관연맹)의 코로나 

대응방안, 코로나 지속기간 동안 도서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와 관련정보를 제

공하는 ALA의 온라인 공유 페이지, 도서관 온

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호주도서관과 영국 JISC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국내 현장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도 종

합적으로 정리하여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

러한 대응 전략과 서비스들을 살펴본 후 도서

관의 정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

칙들을 제시하였다(김성원, 2020).

학자들도 코로나 펜데믹 재난 상황과 이후의 

정보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도서관의 재난 대응에 대한 고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노력과 괘를 같이 하

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도서관과 도서관 단체들은 팬데믹 상

황과 또는 유사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

한 정보서비스를 모색, 제공하고 있으며 그 노

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

서관도 이슈페이퍼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 국가도서관 운영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김정은, 강혜선, 2021). 적절한 전략방향

의 도출을 위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5991&

cid=40942&categoryId=3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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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도서관의 동향과, 국가도서관의 주요활동

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는데 IFLA의 팬데믹 대

응 서비스 정보 공유 활동과 중국 도서관의 의

료 종사자와 환자를 위한 책 제공 서비스, 미의

회도서관 호주도서관정보협회의 서비스 등 사

례들을 정리해 서술하였다. 이 서비스들의 특

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서비스 방식의 변화

로, 비대면 서비스 또는 대면서비스였던 서비

스들의 온라인 비대면화, 가상공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국가

도서관의 서비스 사례 공유 활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이슈페이퍼를 통

해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도서관 대응 방안을 

분석했는데 이는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리터

러시, 조사연구, 물리적 환경변화, 자원의 재분

배로 구분하고 국가도서관 운영전략을 위한 분

석을 시도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함

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이를 위한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 인적 자

원과 강력한 네트워크, 영향력 범위를 고려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것, 새로운 공간 구성

과 기능을 모색할 것, 기존 자원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것이라는 네 가지가 운영 전략 변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김정은, 강혜선, 2021). 무

엇보다 첫 번째로 제시된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

털 리터러시의 강조점은 현재 우리 사회의 디지

털 전환 과정에 대한 준비과정이기도 하고, 비

대면 상호작용 급증과 이와 더불어 더욱 변화 

확산, 정착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정보 행동 

방식의 변화에 대처하는 도서관의 자세를 강조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희윤(2021)은 현재 상황에서 도서관이 갖

는 난제 세 가지를 거론하며 도서관 트릴레마

로 정의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윤희

윤, 2021).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공공도

서관이 현재 팬데믹 상황 이후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지향점”과 “현실성”에서의 충돌점을 이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뉴 노멀에 편승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지향점과 현실성 사이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

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확장성, 복합문

화공간화, 지식정보서비스 장소 및 공간으로서

의 중요성을 공공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지향성

으로 인식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도래했을 

때 현재의 상황이 연결된다고 본다면 도서관의 

공간적 중요성은 축소되는 대신 융합, 비접촉 

복합문화공간화 및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가 불

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들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비접촉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 장소

와 공간의 개념은 당연히 그 중요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복합문화공간

화에 집중할 때 지식정보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다. 셋째는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간으로서의 지향점에 집중했을 때 팬데믹 

이후 지속될 디지털 정보 행동의 확산을 아우

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팬데믹 이후 

도서관계에 있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

는 피할 수 없는 일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

도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시각에서 비대면 디지

털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공공도서관의 지향점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일침을 놓고 있다. 

이렇듯 팬데믹 시대를 맞으며 도서관계는 재

난을 극복하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 많은 노력을 거듭해왔고 또한 한쪽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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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쳐 근본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정보 서비

스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데이터 
리터러시

3.1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회적 함의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 곳곳의 대면 상호작용

의 축소 또는 중지와 함께 비대면 상호작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의 또 다른 이목은 데이터

에 집중되어있다. 

Whittlestone과 그의 동료들은 알고리즘, 데

이터, AI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

기 위한 로드맵을 구현하기 위해 이 개념들에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현상에 대해 인코딩된 정보로 정의하고 세 가

지 이유로 데이터는 윤리적․사회적으로 연관

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데이터 수집과 

구성의 과정 자체에서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둘째

는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사용하

면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제, 

전송, 변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분석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사람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이다(Whittlestone et al., 2019). 여기

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는 더 이상 수치적 의미

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통

찰력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의미가 부각되는 개

념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otopoulou(2020)는 시민사회 조직을 위한 

비판적 리터러시의 개념화라는 제목의 연구에

서 시민들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리터러시를 사회․기술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두 차례 워크숍을 통해 연구 

참가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에 관해 탐구했

는데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스

토리를 말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적인 경험과 사람사이의 연결점을 파악해 

데이터가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핵심이라 주

장했으며, 원시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해석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맥락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질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Fotopoulou, 2021). 이 연구의 대상 대부분이 

시민사회 조직에 몸담고 있는 참가자이기 때문

에 더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점을 거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지금과 같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파생

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어

떤 조직에서 사용하느냐 보다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강조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Maybee와 Zilinski(2015)는 고등 교육 기관

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관련 

기술과 능력을 표현하는 간단한 모델(<그림 1> 

참조)을 제공하였다(Maybee & Zilinski, 2015). 

이 모델은 여덟 가지 다른 데이터 리터러시 프

레임에 바탕을 두고 데이터 리터러시 요소를 

추출한 것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는 다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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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지만 데이터 리터러시 구성요소에 관한 많

은 연구들이 데이터 활용 기술이나 과정에 대

해 집중할 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 행동에 초점을 두어 데이터 리터러시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모델에

서 묘사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집중할 정보행

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

명 가능하다(<표 1> 참조). 

<그림 1> Data Literacy Models(Maybee 

& Zilinski, 2015) 

Carmi와 그의 동료들(2020)은 데이터 리터

러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위

험은 증대되고,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피해 또한 증가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갖춰지지 않은 시민들은 데이터화

가 진전될수록 오류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해하

고 활용할 수 없어지고 그 사회에서 도태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우

려를 바탕으로 데이터 시민에 대한 개념정의를 

도출해내기도 했다(Carmi et al., 2020). 

Pangrazio와 Sefton-Green의 연구(2020)는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로

서 문해력 교육은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방법

만큼이나 미래를 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주장한다. 문해력 교육의 방식은 단순

히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기술적인 과정에서 

더 넓은 사회에 온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단순 기술 습득에

서 해당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사회 구성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의 문해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데이터 리터러시

가 데이터화에 대한 의미있는 대응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보다 성숙한 이론화 작

업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데이터화로 파생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데이

요소 내용

Awareness(인식)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회를 위한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Access(접근) ∙적절한 데이터 세트를 구분하고 안배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Participation(참여)
∙현존하는 데이터를 평가, 분석, 조직하고 해석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Management(관리)
∙조직, 분석, 보안 프로토콜 지정, 교환, 데이터 기반 문서화 등 데이터에 관련된 계획과 

처리가 가능하다 

Communication(소통) ∙데이터에 근거한 융합, 시각화, 도식화가 가능하다

Ethical Use(윤리적 활용)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데이터를 구분하고 해당 데이터 처리에서 파생 가능한 위험을 인지하

고 데이터 활용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Preservation(보존) ∙데이터의 장기 보존에 연관된 데이터의 사용, 재사용 관련 작업들을 이해하고 있다

<표 1>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 특성 요소와 그 내용(Maybee & Zilinsk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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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리터러시를 제안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민

주 사회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

으로서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Pangrazio & Sefton-Green, 2020).

데이터 리터러시를 주제로 하는 최근 논문들

의 상당수가 특정한 주제 분야에서 데이터 리

터러시의 의미를 검토하는 논문들로 이는 데이

터 리터러시의 “환경적,” “맥락적” 특성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리터

러시가 단순히 “~을 할 수 있다”로만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 또는 주

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

한 “해석”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일컫

는 것이다. 

Raffaghelli와 Stewart(2020)는 교육자들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문헌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라

는 개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데이터화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교

육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식론

으로의 프레임워크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Raffaghelli & Stewart, 2020). 

연구자들과 데이터 사서를 위한 데이터 리터

러시를 정리한 연구(Koltay, 2017), 스포츠 맥

락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실습에 대한 연구

(Clegg et al., 2020) 들도 특정 주제 분야 맥락

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살펴본 최근 연구 사

례들이다.

Hunter-Thomson(2020)은 짧은 데이터 리

터러시 교육 방향 칼럼을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

의 기본은 데이터를 근거로 한 ‘추론’의 과정에 

있으며 학생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기술과 개념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추론의 공

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반복된 학습 경험

을 제공할 때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게 될 것임

을 강조하기도 했다(Hunter-Thomson, 2020).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연구들의 주장은 데이

터 리터러시를 언급하고 활용하고, 또는 강조

하는 지점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은 데이터 리

터러시를 사회적, 환경적, 맥락적 인식과 분리

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화의 진전과 인간 행동 데이터의 활용이 늘어

가면서 이 데이터들을 특정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데이터 리터

러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3.2 포스트 팬데믹 시대 데이터 리터러시

팬데믹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상호작용은 대

면 상호작용의 비대면 상호작용 전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이용자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접

촉을 하지 않으나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접촉

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이야

기하는 것이다. 대면 상호작용은 축소되었으나 

인간의 상호작용 자체가 감소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비대면이지만 대면 상호작용과 같은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

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비대면 상호작용 정보

기술이 일반인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고 

정착되고 있으며 웹엑스, 줌같은 화상회의 프

로그램에서, 게더타운,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런 현실은 대면 상호작용의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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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용자에게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으나 인터넷

을 통한 디지털 접촉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

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을 데이터화와 연결해 생각한다면 이는 데이

터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상호작용의 급증과 

대중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관련된 각종 정보기

술을 필연적으로 습득하고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일상의 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도서관이 지향하

는 생애교육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

해서라도 현재 사람들이 다루는 정보기술에 대

한 이해와 보급, 활용 교육에도 주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

관과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팬데믹은 그 재난 상

황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속기간이 길고 실제

로 그 영향 아래 인류의 행동방식 변화를 초래

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이전으로 복귀

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로 다른 

변화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난 상황

과 비교해봤을 때 상황으로 인해 초래되는 변

화에 대한 분석과 변화의 지속성 등,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Carmi와 그의 동료들(2020)의 연구에서처럼 

데이터 리터러시의 결여로 인한 시민들의 위험

과 각종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화로 인해 파생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도 지금 직면한 팬데믹 상황 이후

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적절히 구축하는 것은 

필연적이다(Carmi et al., 2020; Pangrazio & 

Sefton-Green, 2020).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다’로 간단히 귀

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의사결정은 

많은 이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더욱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

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문제는 왜, 어

떻게, 무엇을 등, 복잡한 주변 상황에 대해 인식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

서는 문제 지점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데이

터가 필수적이다(이정미, 2021). 데이터에 근

거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또한 해당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수치 정보로 시작해서,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둘러싼 사회적 이

슈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대면 상호작용의 급증과 일상화로 인해 포

스트 팬데믹 시대 데이터 리터러시는 더욱더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습득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

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해당사회

의 구조 및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이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및 분석방법의 습득이 포스트 팬

데믹 시대 데이터 리터러시에는 필수적이다.

3.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데이터 리터러시의 

함의와 도서관 서비스 방안

2022년 1월 IFLA는 세계 도서관 정보 회의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에 앞서 신흥 도서관 리더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를 기반으로 한 최신 동향 보고서 2021 업데이

트를 IFLA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I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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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기 포함된 동향들은 인류의 상호 작

용, 조직, 직업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우리가 이러한 동향을 통해 정치적, 경제

적, 기술적,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2년 1월의 트렌드 업데이트는 팬데믹 이후 

인류의 상호 작용의 변화가 확연한 지금, 도서

관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클 것이다. IFLA Trend 

Report 2021 update에 제기된 최신 동향 20가

지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참조).

동향 의미

Tough times ahead(힘든 시간들의 지속

가능성)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나 이는 모든 형태의 공공 지출에 

압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도서관은 도서관 옹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야 한다. 

Virtual is here to stay(옆에 머물러있는 

가상공간)

∙사람들은 공간과 물리적 서비스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원격으

로 도서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The comeback of physical spaces(물리

적 공간의 귀환)

∙사람들은 의미 있는 교류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The rise of soft skills(소프트 스킬의 등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사서들이 혁신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소프트 스킬이라 일컬어지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속성,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등이 중요성이 부각된다.

Diversity gets taken seriously(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

∙차별의 존재와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우리의 컬렉션, 서비스, 현장 

실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

An environmental reckoning(환경적인 

계산)

∙기후 변화는 도서관과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오게 

되며,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급진적인 적응을 강요할 것이다.

A mobile popupation(모바일 팝업)

∙사람들의 노마드화가 더 강화되면서, ‘지역' 도서관의 개념은 연관성이 옅어지

고, 국경을 넘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디지털

노마드화 가속). 

The impatient user(참을성 없는 이용자)

∙특히 젊은 세대의 도서관 이용자의 경우 가장 현대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기대하

고 있으며 이들이 도서관에서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찾지 못하면 도서관을 

외면할 위험에 직면해있다. 

An analogue backlash(아날로그의 반격)
∙지속적인 소셜 미디어 연결의 스트레스로 충격을 받은 새로운 세대는 도피처로 

책을 포함한 물리적 자원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Scale matters(규모의 문제)
∙완전하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더 큰 기관만이 가능하게 되고, 

더 작은 기관들은 뒤처지게 됨을 의미한다.

Data domination(데이터 지배)

∙데이터의 새로운 사용 및 적용은 우리의 경제 및 사회생활을 극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Search transformed(검색의 변환)
∙인공지능은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켜 사용자에게 점점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Race to the extremes(극한의 레이스)
∙정치적 논쟁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져 도서관과 같은 기관의 보호나 지원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표 2> IFLA Trend Report 2021 Update, 20가지 최신 동향

(IFLA Trend Report 2021 Update. 2022. https://trends.ifla.org/update-2021 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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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가 제시한 20가지 동향은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데이터화와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구축 및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을 제

시해 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 동향들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변화․정착될 사람들의 정보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의 데이터 리터리시를 데이터 자

체의 활용 기술로만 고정하게 되면 아무리 적

합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적절하게 읽

을 수 있더라도 사회에 대한 적절한 이해, 분석, 

추론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불가능하

다. 그래서 이 동향들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한 

축인 사회에 대한 이해, 분석, 추론을 위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들이다. 팬데믹 이후 사

회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지금

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팬데믹으로 인한 인간 

정보행동의 급변이 팬데믹의 지속기간동안 정

착되고 또 이후에 다가올 변화는 변화와 함께 

정착된 정보행동의 변화에 기반해 더 변화해갈 

것이다. 지금 이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

서도 또 다른 팬데믹이 우리를 덮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재난 상황을 극복

하고 이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팬데

믹으로 오는 혼란상황을 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IFLA에

서 제기한 동향들은 팬데믹의 영향 아래 변화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동향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 데

이터 리터러시 역량 구축을 위해서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나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구축이라는 명제를 단순

히 데이터 이용 교육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이

유가 바로 지금까지 논의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동향 의미

Lifelong learners(평생 학습자)

∙평생직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이에 대응하여 학습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A single, global collection(단일, 글로벌 

컬렉션)

∙자원의 디지털화와 여러 기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더 이상 

지역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rivatisation of knowledge(지식의 

사유화)

∙서서히 진행되는 저작권 개혁과 더불어 기술 도구의 사용은 민간에서 세분화된 

수준에서라도 의무적으로 허가받고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Qualifications matter(자격기준의 문제)
∙정보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종사자들이 높은 교육수준의 혜택

을 받을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Information literacy recognised(정보활

용능력의 인정)

∙정부 및 기타 기관은 잘못된 정보의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으로서 정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Open’ raises questions about libraries’ 

unique selling point(도서관의 강점인 ‘개

방’에 대한 문제제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과학 정보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은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고유한 장점 및 연관성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Inequalities deepen(불평등의 심화)

∙기술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져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많은 인구를 빈곤에 빠뜨리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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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적인 성격 때문인 것이다. 도서관 

전반의 서비스와 융합적 관계를 가지고 시너지

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

적 환경적 맥락이 포함된 데이터 리터러시 구

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데이터화에 

응답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음이다. 

다음 <표 3>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구현 및 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IFLA 동향 보고서에 언급된 20가지 동향 

예측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안이기도 하다. 

서비스 제안 대응 동향 

사회속에서의 

도서관

도서관 사회 인식론의 재구축, 사회적 역할 및 공익

성 확산 마케팅

∙Tough times ahead

∙Race to the extremes

안정적 재정 구조 확보
∙Tough times ahead

∙Race to the extremes

오픈 자원의 개발 및 지속 제공 체계 확보
∙Data domination

∙A single, global collection

도서관 네트워킹의 검토, 재구성, 공유 협력 체제 

안정화

∙Diversity gets taken seriously

∙A single, global collection

디지털 허브로서의 도서관 체제 구축, 안정화 

- 디지털 노마드 유입 전략

- 각종 정보기술, 자원 확보 전략

∙Virtual is here to stay

∙A mobile popupation

∙Diversity gets taken seriously

∙A single, global collection

데이터 

리터러시

인문․사회학적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Diversity gets taken seriously

∙Lifelong learners

온라인/오프라인 정보 기술 접근 제공

∙Virtual is here to stay

∙A mobile popupation

∙The impatient user

∙Data domination

∙Search transformed

∙Information literacy recognised

∙Inequalities deepen

온라인/오프라인 데이터 활용 기술 교육 

∙Virtual is here to stay

∙A mobile popupation

∙The impatient user

∙Data domination

∙Search transformed

∙Information literacy recognised

∙Inequalities deepen

데이터 윤리 교육

∙The privatis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literacy recognised

∙Inequalities deepen

사서 교육의 질 향상, 내용 재구성
∙The rise of soft skills

∙Qualifications matter

<표 3>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구현 및 도서관 서비스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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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시대 데이터 리터러시를 크게 

정보기술과 사회에 대한 이해로 구분한다면 도

서관 서비스 방향은 직접적인 데이터 리터러시 

습득 측면과 도서관의 사회 공익성 재구축 측

면으로 나누어 제안 가능하다. 물론 데이터 리

터러시의 사회적 함의를 확인하면서 사회와 이

용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데이터 리터러

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내용

이 직접적인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내용에 포함

되기에는 그 범위가 다소 방대한 것이 사실이

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강조하는 데이터 리터

러시의 사회적 의미는 직접적인 데이터 리터러

시 교육 내용에서 최소한으로 포함하되4) 도서

관의 사회 공익적인 역할 구축이라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과 활동 안에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회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회속에서의 도서관” 범주에는 도서관의 

사회공익성 재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

스 방안이 제안되며 IFLA가 감지한 동향 중 

도서관 환경에서 부딪힐 수 있는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도 도서관

이라는 공간에서도 이용자의 유입을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 

네트워킹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통해 사회 속에서의 도서관이라

는 대명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리터러시” 범주에는 정보기술과 기

술활용, 이를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들과 연관된 서비스 방안들이 포함된다. IFLA

가 감지한 동향 중 모바일 기술이나 가상세계

가 더 이상 상상일수 없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이용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역량이 여기에 

속한다. 더불어 해당 사회의 이해를 위해 인

문․사회학적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

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도

서관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해오던 각종 문화교

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 변화․정착되는 이용자의 정보

행동은 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을 고민하는데 중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익 기관으로

서의 도서관은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생애 능력 교육이라는 중요한 책

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의 변화

와 그 변화와 함께 할 데이터 리터러시의 구현

은 서로 발을 맞추어 나갈 때 더욱 발전적일 것

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이 가져오는 인류의 

정보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생애교육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회적 맥락을 검토한 연구

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이 직면할 변화를 가늠

해보고 이에 대응할 데이터 리터러시 및 도서

관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문제 1: 팬데믹 상황에서 데이터 리

 4) 최소한이라 주장하지만 결코 제외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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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시는 인간 정보행동의 수치화, 계량화

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변화 발전 과

정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해당 사회의 

인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 

정보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역량이라

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연구문제 2: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은 기

타 다른 재난 상황과는 차별적이며, 포스

트 팬데믹 시대 도서관은 다른 재난 상황

에 비해 지속적이고, 고착적인 사회․환경

적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데

이터화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는 인간 

정보행동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

∙연구문제 3: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데이

터 리터러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계는 사회

적 공익기관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

기 위해서라도 도서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동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도서

관 서비스와 데이터 리터러시 구축에 힘

써야 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도서관 서

비스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을 그 출

발점으로 한 연구이다. 아직까지도 팬데믹은 

진행형이다. 현재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한 많은 고민과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고

민과 노력으로 인해 도서관은 팬데믹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제약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 일상이 회복되어 과거와 현재가 뒤섞

인 시간이 오면 도서관계는 또 다른 혼란에 처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가 포스

트 팬데믹 시대 데이터 리터러시 구축에 대한 

고민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 

시각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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